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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과지 탈락의 피해

	 
	   참다래 새순은 4월초에 움이 트기 시작하여 5월 하순 개화기까지 급속한 신장을 하며 이 시기 1m에 달할 수도 있다. 
  또한 잎의 지름이 10cm 이상으로 바람이나 강우에 의해 새순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과모지로부터 결과지 자체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 현상은 매년 30% 정도의 결과지 탈락을 가져와 수량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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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봄철 비바람에 의한 결과지 탈락 피해

	 
	   그러므로 재배 농가들은 동계 전정시 결과모지를 실제 필요량보다 20~30% 더 남겨 두는데, 이 경우 예상대로 30% 정도의 결과지가 봄철에 탈락되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과다 결실에 의한 품질 저하와 해거리의 원인이 된다. 
  또한 과다한 새순의 발생은 덕 하부의 광(光)환경을 나쁘게 하여 적과와 여름철 전정시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고 광합성 저하에 따른 과실 품질저하와 내년의 충실한 결과모지 확보가 어려워지며 지면이 다습해져 병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 절단 전정방법

	 
	   덕밑을 밝게 유지하는 방법 중에는 여름철 가지관리와 병행하여 행하는 절단전정법이 있다. 최근 꽃썩음병의 발생이 심해 결과지당 착과수가 적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덕밑을 밝게 하려면 1㎡당 신초수(결과지)를 9~12개 정도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10a당 수량은 꽃썩음병에 의해 더욱더 감소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10a당 수량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1과당 잎수를 5~6매가 되어야 하는데 잎수를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가 절단전정이다. 
  그러나 절단전정을 너무 많이 행하게 되면 오히려 잎수가 부족하여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다음해의 결과모지의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가지만 실시한다. 
  절단전정 방법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가지의 마지막 과실 바로 위에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절단할 때 눈을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부초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잎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눈을 한 개 정도 남기고 절단하여 둔다. 
  절단하는 결과지는 단과지나 중과지는 그대로 두고 결과모지 선단에서 강하게 신장하는 장과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적과는 절단한 결과지가 단과지 상태가 되므로 엽과비가 알맞게 기부쪽의 과실이나 편평과, 기형과 등을 대상으로 적과한다. 절단전정을 하더라도 과실의 크기나 과육의 녹색정도, 당도 등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절단의 시기는 새로 나온 결과지나 5월 초순의 계절풍에 의해 심하게 가지가 떨어(탈락)지는 곳에서는 꽃봉오리(화뢰)가 나오는 5월 상순에 실시하고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단정도는 한 나무당 약 50% 정도를 절단하는 것이 신초의 탈락이 적어 수량도 많고 다음해 결과모지 확보면에서도 유리하였다. 
  또한 생육이 왕성하여 결과모지에서 신초의 발생이 많아 덕밑의 밝기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때는 결과모지 선단에서 강하게 신장하는 장과지 등을 대상으로 6월 하순에서 7월에 걸쳐 하기전정을 겸하여 실시한다. 

	 
	3. 전정의 효과

	 
	   새순의 탈락률은 관행구의 25%에 비해 100%의 절단전정구는 0%였고, 50% 절단전정구는 6.8%로 절단전정 비율이 높을수록 결과지(새순) 탈락률은 낮았다(표 1). 
  결과모지당 발육지 발생수는 관행구 0.6개에 비해 100% 절단전정구는 1.4개, 50% 절단전정구는 0.8개로 절단전정 비율이 높을수록 발육지 발생률이 높아 예비지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을 사료되었다. 
  결과모지당 과실수는 관행구 8개에 비해 절단전정 처리구는 두 처리 공히 10.2개로 많았으며, 10a당 수량은 관행구의 2,103.1kg에 비해 100% 절단전정구는 2,272kg, 50% 절단전정구는 2,377.5kg으로 50% 절단전정 처리구가 관행 및 100% 절단전정 처리구에 비하여 수량이 높았다. 
  이는 관행구에 비하여 결과지 탈락률을 줄일 수 있었고, 100% 절단전정 처리구에 비하여 잎수 확보가 많아 1과중이 증가된 결과였다. 
  따라서 절단하는 결과지는 단과지, 중과지는 자르지 않고 결과모지의 선단으로부터 강하게 신장하는 장과지 위주로 전체 결과지의 50% 정도를 절단전정 함으로써 관행에 비해 17%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었다(표 2). 

	 
	표 1. 처리별 새순탈락률, 도장지 발생수 및 수량
전정비율
(%) 

새순탈락률
(%) 

결과모지당
결과지 발생수(개) 

결과모지당
과실수(개) 

10a당 수량
(kg) 

100
  50
관 행 

0 b
6.8 b
25.0 a 

1.4 a
  0.8 bc
0.6 c 

10.2 a
10.2 a
  8.0 b 

2,272.20
2,377.50
2,103.10 



	 
	표 2. 전정비율에 따른 소득증대 기대효과
전정비율
(%) 

수 량
(kg/10a) 

조 수 익
(천원/10a) 

경 영 비
(천원/10a) 

소 득
(천원/10a) 

소득지수
(%) 

100
50
관 행 

2,272
2,377
2,103 

2,499
2,614
2,313 

554
554
554 

1,945
2,060
1,759 

110
117
100 



	 
	 
	 
	 
	 
	 


